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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DER’S 
Q&A 독자에게

답하다

대학마다 탐구 반영 방식 달라 
평균·절사 방식 차이로 당락 갈릴 수도   

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당락의 결정

적인 변수가 됩니다. 따라서 지원 전 각 대학의 최저 

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 특히 탐구 영역 반영 

방식은 대학마다 다르고,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 단위

와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

다. 상위권 일부 대학이나 의약학 계열처럼 탐구 2과

목을 반영할 때는 평균 방식인지 절사 방식인지도 꼭 

따져봐야 합니다. 평균 산출 방식에 따라 최저 기준 충

족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

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“지원 전 대학별 모집 

요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. 대부분 탐구 2과목의 평균을 그대로 산출하지만, 절사 

방식이라고 적혀 있다면 소수점 이하 숫자를 버려 계산한다. 예를 들어 탐구 A과목에

서 1등급을, B과목에서 2등급을 받았다면, 평균 산출 방식으로는 1.5등급, 절사 방식은 

1등급에 해당한다”고 설명합니다. 

경기 시온고 정명혜 교사는 “최저 기준은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등 수능 각 영역의 등

급 ‘합’을 기준으로 한다. 예를 들어 3합 6이라면 ‘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’를 의미한다. 

탐구 영역은 수능 당일 변수가 많은 과목이므로 탐구 2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이라

면 최저 기준을 다른 영역으로 맞추는 것이 수월하다”고 조언합니다. 다만 자연 계열이

나 의약학 계열의 경우 과학탐구를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이 많아 확인이 필

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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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가 고3이라 수시 모집 시 대학별 수능 

최저 학력 기준을 유심히 봤는데요. 탐구 

2과목을 반영하는 경우, 2과목 등급이 다를 

때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나요? 

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
탐구 영역 반영 방식이 궁금해요. 


